
평창 광천선굴이 1일 개장했다. 사진은 지난 2월 평창 광천선굴 바닥에서 자라고 있는 역고

드름의 모습이다. 평창군 제공

강원도 평창군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가 1일 문을 열었다.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에 있는 광천선굴은 미탄면 백룡동굴과 함께 평창

을 대표하는 석회동굴이다. 전체 길이 850ｍ 규모로 주요통로인 주굴

이 330ｍ, 가지처럼 뻗어있는 지굴이 520ｍ다. 지상 1층 방문자센터와

야외공원, 주차장 등 시설을 갖추고 있다.

군은 2016년부터 국비 등 88억원을 들여 광천선굴과 주변 지역 토지 1

만4245㎡를 매입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동굴 내부에는 탐방을 위한 조

명과 계단, 탐방 안전시설물 등이 설치됐다. 앞서 군은 2017년 학술조

사와 연구용역을 통해 동굴의 특성을 파악하고 관람 동선, 낙석방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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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통행시설, 조명 등에 대한 방향을 정했다. 시설 운영은 평창군시설

관리공단이 맡는다.

광천선굴 휴석소. 다랑이 논의 형태를 띠고 지하수가 고여 있는 동굴생성물인 휴석소에는 동

굴에서만 발견되는 아시아동굴옆새우가 서식한다.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제공

광천선굴은 좁은 협곡 구간을 비롯해 수직 구간과 수로 구간, 미로 형태

의 가지굴, 수평 구간을 갖추고 있다. 종유석 석주 석순 동굴 진주 등 다

양한 동굴생성물이 가득하다. 동굴 내부에는 다랑논의 형태를 띠고 지

하수가 고여 있는 동굴생성물인 휴석소도 관찰할 수 있다. 휴석소에는

동굴에서만 발견되는 아시아동굴옆새우와 도롱뇽 등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기온이 낮아지는 12월~3월에는 역고드름도 만날 수 있다. 고드름이 바

닥에서 하늘을 향해 거꾸로 자라는 현상이다.

광천선굴은 개장을 기념해 6일까지 무료로 개방한다. 입장요금은 성인

5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3000원이다. 매주 월요일과 명절, 법정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개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군과 군시설관리공단은 광천선굴을 단순 관람이 아닌 동굴을 체험하고

동굴생성물과 동굴생물 등을 배우는 교육형 체험동굴로 가꿔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현창 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광천선굴이 평창 남부지역 관광 발

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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